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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measures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dental 
hygienists’ work by analyzing the effects of role stress, resilience, and professional identity 
on burnout. Methods: Self-report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339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dental institutions located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 South Korea from 
August 1 to September 30, 2017. Results: Out of a maximum of 5 points, role stress scored an 
average of 2.80, resilience scored 3.61, professional identity scored 3.27, and burnout scored 
2.78. The factor that most affected the exhaustion of dental hygienists was professional identity 
(β=-0.397), followed by role stress (β=0.251), and resilience (β=-0.150). Conclusion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ole stress, resilience, and professional identity of dental hygienists affected 
burnout. Efforts to reinforce the resilience and professional identity of dental hygienists may 
be needed alongside efforts to reduce role stress. Hence, resilience reinforcement programs 
alongside supplemental education programs that reinforce the work skills required of dental 
hygienists according to their clinical experience after graduation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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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의료기관의 증가와 의료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인한 의료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병원 간의 경쟁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에 의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경쟁력을 갖추
기 위해 우수한 인력확보가 중요하다[1]. 치과의료기관의 주요 인력 중 하나인 치과위생사는 치과 의료서
비스의 질을 결정하는데 그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2]. 또한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일반적으로 수행
하던 업무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하는 것을 요구 받고 있으며, 높은 긴장감과 주의력, 과중한 업
무량, 불분명한 업무 분장 등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3].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능력을 
감소시키고, 환자가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며[4], 신체적, 정신적인 탈진 상태인 소진까지 
경험하게 한다[5]. 특히 직무스트레스 하위 구성요소 중 역할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확인되어[6]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소진된 의료 인력의 정신적 손실은 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소진으로 인해 이직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경제적 손실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
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7,8] 소진의 관리는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파악하는 것
이 필요하다. 한편, 모든 사람이 동일한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어도 누구나 동일한 강도로 스트레스를 지
각하지는 않으며, 특정인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극복함으로써 개인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도 한다
[9]. 이와 같이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개인의 특성을 회복탄력성[10]이라고 하는데, 소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회복탄력성이 높은 경우 소진은 감소된다고 보고[11]되고 있다. 회복탄력
성은 치과위생사가 업무수행 중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소진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타인에 의한 평가가 아닌 스스로를 전문직업인으로 판단하는 주관적인 평가의 개념을 전문
직 정체성[12]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회복탄력성과 같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소진을 감소시키는 것
으로 보고된다[13]. 치과 의료소비자들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치과위생사에게 전문적
이고 정확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전문인으로 인지하는 전문직 정체성이 수립된다면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업무효율을 상승시켜줄 것이다[14]. 따라서 치과위생사가 인지하는 
전문직 정체성의 수준을 파악하고, 치과위생사의 소진 등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치
과위생사의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적었고, 소진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는 없었다. 간호분야[5]
에서는 역할스트레스와 함께 회복탄력성, 전문직정체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보
고되어 있다. 치위생분야에서도 소진에 대한 연구는 많이 보고되어 있지만, 주로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이직의도 등[8,15]을 다루고 있으며, 회복탄력성과 전문직정체성을 다룬 연구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역할스트레스와 함께 회복탄력성, 전문직정체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치과위생사의 소진 감소 전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7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에 소재한 치과 의료기관에서 근무

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3 Software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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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1, 검정력 80%로 207명이 산출되었고, 데이터 손
실률을 고려하여 대상자 수를 350명으로 연구대상자 수를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총 350부 중 344부
(98.2%)가 회수되었으나 무응답이 있는 5부를 제외하고 총 339부(96.8%)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 방법
연구를 위해 2017년 7월 25일 G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1044396-201707-HR-

122-01), 수도권 소재 치과 의료기관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 그리고 치과위생사 관련 커뮤니티를 활용하
여 연구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했다. 먼저 연구의 목적, 내용과 참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자
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연구 참여 설명서 및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고, 이후에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3. 연구 도구
주요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각 요인별로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도구들을 선

정한 후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측정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부정문으로 서술
된 문항들은 분석과정에서 역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역할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Rizzo등[16]이 개
발한 역할갈등, 역할모호성의 측정도구를 임[17]이 치과위생사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
하였으며,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 0.872이었다.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신 등[18]이 개
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27문항이었고, 도구의 Cronbach’s α값은 0.891이었다. 전문직정체성은 
Hall[19]의 척도를 도입한 박[12]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김과 유[20]의 도구를 치과위생사의 실
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정체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
며, 도구의 Cronbach’s α값은 0.710이었다.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MBI-GS(Maslach Burnout Inventory 
General Survey) 도구를 국내에 도입하여 번안, 수정한 신[21]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Cronbach’s α값은 0.871이었다. 이외에 대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 고용형태, 급여수준, 근무경력, 근무기관, 업무
영역, 현재 직위, 주당근무일수, 야간근무, 주당근무시간, 점심시간 휴식상태 14문항을 구성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역할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전문직정체성, 소진의 차이를 분석하

기 위해 t 검정(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였고, 역할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전문직 정체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
다. 분석은 SPSS windows ver.23.0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
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 특성에 따른 역할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전문직정체성, 소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역할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전문직정체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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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ole stress, resilience, professional identity according to subject’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N Role stress Resilience Professional 
identity Burnout

Marital status Unmarried 202 2.88±0.75 3.58±0.42 3.24±0.38 2.90±0.58
Married 137 2.68±0.73 3.66±0.37 3.30±0.30 2.60±0.50

t(p*) 2.381(0.018) -1.790(0.074) -1.502(0.134) 4.848(0.001)
Age(yrs) ≤25   67 2.77±0.85 3.59±0.51 3.21±0.31 2.89±0.72b

26 - 30 112 2.85±0.76 3.59±0.39 3.25±0.38 2.84±0.53b

31 - 35   74 2.86±0.61 3.61±0.39 3.26±0.31 2.74±0.55a,b

>35   86 2.68±0.76 3.66±0.35 3.33±0.36 2.63±0.46a

F(p*) 1.156(0.326) 0.501(0.681) 1.509(0.212) 3.542(0.015)
Educational status College 201 2.76±0.74b 3.54±0.39a 3.21±0.35a 2.78±0.53b

University 110 2.94±0.73b 3.65±0.38a 3.28±0.32a 2.84±0.65b

More than graduate school   28 2.45±0.81a 4.00±0.37b 3.59±0.35b 2.53±0.49a

F(p*) 5.313(0.005) 17.056(0.001) 14.995(0.001) 3.181(0.043)
Medical institution Dental clinic 245 2.84±0.75b 3.58±0.40a 3.26±0.36 2.78±0.54

Dental hospital   54 2.50±0.76a 3.71±0.42a 3.29±0.31 2.65±0.43
University & general hospital   40 2.95±0.66b 3.70±0.41a 3.29±0.34 2.91±0.82

F(p*) 5.508(0.004) 3.382(0.035) 0.312(0.732) 2.311(0.101)
Position Staff 199 2.79±0.77 3.58±0.42a 3.20±0.34a 2.86±0.57b

Team leader   38 2.82±0.67 3.77±0.36b 3.36±0.27b 2.53±0.56a

Head 102 2.80±0.75 3.63±0.37a 3.35±0.37b 2.70±0.53a,b

F(p*) 0.026(0.974) 3.787(0.024) 8.034(0.001) 6.918(0.001)
Monthly income ≤1.5   20 2.38±0.95 3.79±0.49bc 3.28±0.36a 2.76±0.33b

(million won) 1.5 – 2.0   85 2.78±0.80 3.53±0.46a 3.20±0.35a 2.83±0.58b

2.0 – 2.5 124 2.87±0.69 3.56±0.35a 3.21±0.34a 2.83±0.49b

2.5 – 3.0   72 2.84±0.66 3.65±0.35a,b 3.31±0.33a 2.79±0.70b

>3.0   38 2.71±0.82 3.83±0.40c 3.49±0.34b 2.46±0.54a

F(p*) 2.059(0.086) 5.197(0.001) 5.559(0.001) 3.526(0.008)
Job career < 3   74 2.79±0.89 3.61±0.50 3.21±0.34a 2.90±0.72b

(years) 3 - 5   53 2.85±0.67 3.59±0.42 3.24±0.37a 2.84±0.53b

5 - 10   84 2.89±0.70 3.61±0.35 3.27±0.36a 2.77±0.55b

10 - 15   82 2.74±0.70 3.60±0.41 3.24±0.32a 2.76±0.49b

≥15   46 2.65±0.76 3.69±0.40 3.42±0.36b 2.55±0.46a

F(p*) 0.937(0.443) 0.426(0.790) 2.674(0.032) 2.838(0.024)
Working days(weekly) ≤5 259 2.80±0.76 3.62±0.42 3.26±0.35 2.78±0.58

> 5   80 2.79±0.73 3.59±0.36 3.29±0.35 2.77±0.53
t(p*) 0.038(0.970) 0.556(0.578) -0.638(0.524) 0.205(0.838)
Working hours (daily) ≤40 256 2.75±0.77 3.65±0.41 3.28±0.35 2.75±0.57

>40   93 2.91±0.70 3.53±0.38 3.24±0.36 2.86±0.56
t(p*) -1.676(0.095) 2.276(0.023) 0.913(0.362) -1.585(0.114)
Night shift None 176 2.86±0.80 3.64±0.39 3.27±0.35 2.76±0.62

Once a week 115 2.67±0.67 3.58±0.43 3.27±0.37 2.79±0.51
≥Twice a week   47 2.86±0.72 3.62±0.39 3.23±0.31 2.82±0.53

F(p*) 2.355(0.097) 0.729(0.483) 0.254(0.776) 0.280(0.754)
Employment type Full time 317 2.83±0.74 3.60±0.40 3.27±0.35 2.79±0.57

Part time   22 2.32±0.79 3.75±0.38 3.28±0.34 2.60±0.45
t(p*) 3.105(0.002) -1.606(0.109) -0.125(0.901) 1.460(0.145)
Lunch break Can’t rest   55 3.24±0.70c 3.55±0.47a 3.22±0.33a 3.11±0.66c

Average 121 2.88±0.66b 3.57±0.37a 3.22±0.32a 2.83±0.49b

Enough rest 163 2.58±0.76a 3.67±0.40a 3.32±0.38a 2.62±0.54a

F(p*) 18.249(0.001) 3.216(0.041) 3.263(0.039) 16.868(0.001)
*by the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 (post-test Duncan) for three or more groups
a,b,c 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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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같다. 치과위생사의 역할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특성은 결혼상태, 학력, 근무기관, 
고용형태, 점심시간 휴식이었고, 회복탄력성은 최종학력, 근무기관, 직위, 급여, 근무시간, 점심시간 휴식
이었으며, 전문직정체성은 최종학력, 직위, 급여, 경력, 점심시간 휴식, 소진은 결혼여부, 연령, 최종학력, 
직위, 급여, 경력, 점심시간 휴식과 관련이 있었다(p<0.05).

2.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1차로 역할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전문직정체

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고, 2차로 단변량분석에서 소진과 관련성이 확인된 결혼여부, 연령, 
최종학력, 직위, 급여, 경력, 점심시간 휴식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통제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2에서 소진에 대한 회귀계수 값을 확인한 결과, 전문직정체성(β=-0.397)과 역할스트레
스(β=0.251), 회복탄력성(β=-0.150)의 순이었으며, 모형 2의 설명력은 45.3%였다<Table 2>.

총괄 및 고안
의료 환경이 변화되면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진료 영역에서 벗어나 의료 경영, 행정, 서비스 등의 영역

까지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면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스트레스를 초래한다. 역할스
트레스가 지속되면 신체적, 정신적 탈진 상태인 소진의 증가로 나타나고[22], 소진의 반복은 직무만족과 

Table 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burnout

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β t p* β t p*

Role stress 0.306 7.032 <0.001 0.251 5.503 <0.001
Resilience -0.153 -3.079 0.002 -0.150 -3016 0.003
Professional identity -0.408 -8.446 <0.001 -0.397 -8.229 <0.001
Marital status(Married vs unmarried) -0.157 -2.970 0.003
Age(26–30 vs ≤25) -0.059 -0.702 0.483
Age(31-35 vs ≤25) -0.136 -1.325 0.186
Age(>35 vs ≤25) -0.136 -1.159 0.247
Educational(University vs college) 0.049 1.096 0.274
Educational(More than graduate school vs college) 0.082 1.696 0.091
Position(Team leader vs staff) -0.114 -2.483 0.014
Position(Head vs staff) -0.025 -0.427 0.669
Monthly income(1.5-2.0 vs ≤1.5 million won) -0.105 -1.223 0.222
Monthly income(2.0-2.5 vs ≤1.5 million won) -0.099 -1.093 0.275
Monthly income(2.5-3.0 vs ≤1.5 million won) -0.003 -0.029 0.977
Monthly income(>3.0 vs ≤1.5 million won) -0.100 -1.294 0.197
Job career(3-5 vs <3 year) 0.026 0.396 0.692
Job career(5-10 vs <3 year) 0.127 1.384 0.167
Job career(10–15 vs <3 year) 0.138 1.252 0.211
Job career(≥15 vs <3 year) 0.095 0.936 0.350
Lunch break(Can’t rest vs Enough rest) 0.162 3.445 0.001
Lunch break(Average vs Enough rest) 0.048 1.080 0.281

F=77.208, p<0.001, adj. R2=0.403 F=14.327, p<0.001, adj. R2=0.453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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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므로[23] 소진의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소진 감소와 더불어 소진을 악화
시키는 역할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에 치과위생사의 역할스트레스
와 함께 회복탄력성과 전문직정체성을 파악하고, 이것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문직정체성(β=-0.397)의 영향이 가장 컸으
며, 다음으로 역할스트레스(β=0.251), 회복탄력성(β=-0.150)의 순이었다. 즉, 전문직정체성과 회복탄력성
이 높고, 역할 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소진은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정
체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치과위생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예방 영역이며,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교과목을 통
해 예방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예방 업무 수행능력은 면허를 소지한 치과위생사가 당
연히 갖추고 있는 기본능력이다. 그러나 치과위생사가 인식하는 예방치과진료에 대한 중요도(4.10)에 비
해 수행 정도는 2.82로 큰 차이가 보고되고[24] 있다. 이와 같이 학교에서 배운 기본적인 업무임에도 불구
하고 현장에서 수행할 기회가 적은 것은 치과위생사가 스스로를 전문직으로 인식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
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들을 기반으로 임상에서 치과위생사의 고유업무를 수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면 전문직정체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기대 
수명의 증가로 심각한 치아 상실이 감소되는 추세이므로[25], 잔존 치아에 대한 예방과 관리는 앞으로 더
욱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예방 진료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예방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24]. 또한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치과위생사에게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줄 수 있으므로[26], 전공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 중심의 교육뿐만 아니라 직
업교육을 같이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의료 현장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므로 졸업 후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치과위생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위한 보수교육도 물론 중요하
고 필요한 부분이나, 치과위생사의 임상 경력에 따라 요구되는 분야와 수준 또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에 대한 요구수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임상치과위생사의 경력에 따라 요구 받는 전문적인 
직무 능력에 대한 예측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회복탄력성 또한 소진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
이 높아진다면, 근무환경에서의 스트레스나 불안이 완화됨으로써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로 해석
된다.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가지는 특성이지만, 개인의 노력과 교육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것이며[27], 스
트레스 감소를 위한 MBSR(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한 결과 간호사 
및 조산사의 회복탄력성이 높아졌다는 보고[28]도 있다. 선행 연구에서 적용한 MBSR(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프로그램은 매일 20분간 8주 동안의 마음가짐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
는 것으로 치과위생사에게도 충분히 적용가능 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참여자의 스
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치과위생사에게 적용한다면 치과위생
사가 느끼고 있는 역할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소진을 낮추는 데까지 기여할 것으
로 사료된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회복탄력성과 전문직정체성은 소진 감소에 기여하는 긍정적 요인이며, 역할스트
레스는 소진 증가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과, 치과위생사가 고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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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경개선과 업무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으로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정체
성이 향상되고 회복탄력성이 강화된다면 치과위생사의 역할스트레스와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치과위생사로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하다. 추후 더 광범위한 대상자
를 선정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치과위생사를 위한 전문직정체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부족
하여, 다른 분야의 도구를 치과위생사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기에 치과위생사의 특성을 
반영하기 부족할 수 있다. 다행히 본 연구가 시작된 이후로 치과위생사의 직업전문성 측정도구 개발에 대
한 보고[29]가 확인되었다. 개발된 도구를 통해 추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단
면적 연구에 의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추적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서 각 요소들과 소진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방법 및 구성 요인의 추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소진에 회복탄력성과 전문직정체성이 유효한 영향 요
인이라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과 전문직정체성 향상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소진 
감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으며, 치과위생사의 업무 질 개선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는데 의의를 둔
다. 

결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전문직정체성을 파악하고,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치과위생사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7년 8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한 치과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339명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치과위생사의 역할스트레스는 최대 5점 만점에 평균 2.80이었고, 회복탄력성은 3.61점이었으며, 전
문직정체성은 3.27, 소진은 2.78이었다. 

2. 치과위생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문직정체성(β=-0.397), 역할스트레스(β=0.251), 회복
탄력성(β=-0.150) 순이었다.

연구결과, 치과위생사의 역할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전문직정체성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치과위생사의 역할스트레스의 감소와 함께 회복탄력성과 전문직정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치과위생사를 위한 회복탄력성 강화프로그램 개발과 임상 경력
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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